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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및 실증적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항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통해 양육불안의 구성개념과 예비 88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하여 총 50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26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역할불안(6문항), 부모특성불안(5문항), 성장발달불안

(4문항), 기대불안(4문항), 교육환경불안(5문항), 경제환경불안(3문항), 지지환경불안(4문항), 7요인 31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모 48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양육불안척도의 요인 구조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 상태-특성불안척도,

학령기 부모의 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역할만족도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을 통해 학부모 역할스트레스와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이 완전 매개함과 부모생활스트레스와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는 양육불안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

였다. 끝으로 연구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양육불안, 아동기 자녀, 양육스트레스, 부모소진, 척도개발

* 이 연구는 엄연용(2022)의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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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정착된 핵가족화로 자녀양육의 책임

이 부모들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산업화에 따

른 경쟁의식은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로 이어져 조

기교육 열풍과 지나친 학구열, 자녀를 위해 희생하

는 것이 부모다움으로 자리매김 되었다(신송이,

2016; 이원영, 1998).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는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자녀의 일상생활지도,

학습지도, 학부모참여 등 부모들에게 새로운 역할

이 가중된다(Pass et al, 2017). 한국의 교육기관에

서도 자녀의 학업, 행동, 인성,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까지 부모들에게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신수희, 2019: 위지희, 2014). 이러한 아동

기 양육 특성은 부모들의 민감성과 불안감을 고조

시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아동기로의 전

환은 양육 위기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선

희, 도현심, 2014).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은

현대 부모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자녀 양육과 관련

된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지칭하는 육아노이로제,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조기

교육 및 지나친 사교육에서 비롯된 돼지맘, 양육불

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되기를 지연하거

나 포기하는 키즈 딜레이, 부포세대, 등)에 반영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4; 장진

희, 2021; Syazwani et al, 2020).

양육불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과

관련된(부모, 자녀, 환경)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

지함으로써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이다(Kyuichi et al, 2015; Yoshida et al, 1998). 엄

연용과 송원영(2022)은 양육불안을 경험하는 부모

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그 유발요인

이 다음과 같이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

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첫 번째로 부모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부모의 예

기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의 지나친 책

임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불안을 야기한다(Lee et

al, 2016; Scher & Sharabany, 2005; Shigemi &

Sachiyo, 2011; Yukiko, 2002). 두 번째로 자녀요인

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

려가 양육불안을 유발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양육불안을 야기한다(Katherine &

Henry, 1998; Lipani & Walker, 2006; Yoshida et

al, 1998). 또한 학령기는 자녀 발달단계에서 경험

되는 규범적인 사건이지만 부모들은 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자녀의 학업 및 학교적응으로 자녀의 행

동을 염려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양

육불안을 경험하였다(신수희, 2019; Pass et al,

2017). 세 번째로 환경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양육비

용 및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양육 및 정보 부

족으로 인한 염려, 지지체계 부재, 자녀 양육에 대

한 배우자와의 갈등, 돌봄에 대한 걱정이 관련되어

있었다(김선미, 김정민, 2020; Mayumi, 2008;

Mikhaylova & Sivak, 2018; Sayaka et al, 2018).

한편, 양육불안은 부모의 정신건강과 자녀 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육불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과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감소시

켰다(Hiroki et al, 2012; Mishina et al, 2012, Yuki

et al, 2008). 양육불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경험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부모의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모소진

을 야기하였다(Mikolajczak et al, 2018; Mousavi,

2020). 부모소진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

는 신체적, 심리적 탈진(burnout)된 상태로 최근

연구에서 양육불안이 부모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짐에 따라(엄연용, 송원영 2021b; Mousavi,

2020), 양육 맥락 안에서 경험되는 양육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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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불안의 매개역할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양육불안이 높을

수록 자녀에 대한 간섭과 지시, 처벌, 안전행동(지

나친 통제), 회피행동(과보호)이 높았다(정계숙,

2019; Eri et al, 2019; Howard et al, 2017;

Lindhout et al, 2006; Mireia, 2018; Nejra, Maria

& Kari, 2018). 부모의 양육불안은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서지능, 또래관계, 학교적

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엄연용, 송원영,

2021a; 정세진, 신나리, 2018; Gar & Hudson,

2009; Stassart, Dardenne & Etienne, 2017). 이처

럼 부모의 양육불안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발달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

에서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먼저, 국외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들은 일본

에서 개발되었으며 “건강한 부모들과 아동 21” 캠

페인 및 저출산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Eri et al, 2019). Makino(1982)

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적 피로감, 일반적 기력

의 저하, 신경질적 상태, 양육불안징후, 양육의욕의

저하, 5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반

적 피로감과 일반적 기력의 저하는 양육불안을 측

정하는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Yoshida,

1998). Yoshida(1998)는 기존 양육불안 척도를 토

대로 어머니의 불안, 양육 만족도, 남편의 지원, 다

른 사람의 양육 지원, 아동의 특성, 5요인 5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특성불안을 포함하여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스트레스와 우울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았

다는 한계점이 있다. Tsukiko와 Tanji(2004)는 양

육불안을 유아 건강 검진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개

발하였으며 자기 비판적 평가, 양육인식과 양육불

안, 긍정적 자기 평가, 양육지원 네트워크, 양육 문

제해결방법, 5요인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별적

예방차원에서 양육불안을 유아 건강 검진 시스템

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Eri et

al, 2019). 후생노동성에서도 양육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 공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육불안을

측정하였다. 양육불안의 주증상으로는 걱정을 주목

하였으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활용

도가 낮다(Hiroki et al, 2012). 마지막으로

Kyuichi(2015)는 Meta-Cognitive Therapy(MCT)

모델을 기반으로 핵심적 양육 불안, 양육 감정, 양

육 시간, 3요인,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불안

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3세～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만

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국외에서 개발

된 양육불안 척도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자녀요

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MCT 모델을 기반

으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외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문

화적인 양육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강희

경, 2003).

국내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지희(2014)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5요인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도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측정대상을 어머니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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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우자나 자녀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이선남과 이정욱(2017)은 정

서적 측면에서 어머니요인, 자녀요인, 배우자요인,

사회적 요인, 총 11요인 64문항으로 구성하여 양육

불안을 파악하였다. 다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아동기 자

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세 번째로, 신수희(2019)는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를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역할 불안, 교육지원 불안, 자녀발

달 불안, 3요인 3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낮다. 마지막

으로 오영진(2021)은 유아기 자녀(2세～6세)를 둔

부와 모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고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 3요인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요인들 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

하고 측정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함

에 따라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

척도들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

육불안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국내 양육불

안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러한 점에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

불안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불안 척도 개발 시 중요하고 고려할 점은

양육불안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양육과 불안의 측면이 동시에 고

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양육과정모델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에

따르면 부모요인(부모성격, 성장과정 경험)은 자녀

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요인과도

상호 연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4). 아

동 특성도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요인(부부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크, 직업)도 양

육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결정모델

(determinants of parenting model)에서도 자녀 양

육은 부모특성, 자녀특성, 가족의 경제적 자원, 가

족구조/크기,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의 질, 친

족 및 사회적인 네트워크 등 다요인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밝혀졌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 한편, 불안 인지 모델에 따르면 불안은 위

험자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차원적

반응이다(Clark & Beck, 2010). 신념, 규칙 및 가

정을 포함한 인지도식은 특정 위험에 대한 믿음과

위험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인식된 위험을

피하려는 강한 행동 활성화를 야기한다. 신경과민,

긴장, 초조 등 주관적 경험과 관련된 정서도식들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동적 과정으로 경험되며

어떤 형태로의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한다. 행동도식

은 위험에 대하여 빠른 방어 대응을 통해 즉각적

인 위험을 감소하지만 행동도식을 통해 불안은 지

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된다. 중요한 점은 위험 자

극이 없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거나 실제보다 지나

치게 위험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기능을 손상시킨

다는 것이다(Clark & Beck, 2010). 때문에 부모양

육불안은 부모, 자녀, 환경적 차원에서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과정에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양육

불안은 부모의 정신건강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국 문화를 반영한

부모양육불안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한국 초등

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측정도구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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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때문에 불안의 다차원적 접근에서 자녀 발달

단계 변화와 함께 수행하는 부모역할, 아동기 자녀

의 양육 특성, 교육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적 요인, 한국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한국 초등학

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가 필요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 및 타

당도를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부

모양육불안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어떤 요인과 문항들로 구성되는가?

둘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의 실증적 유용성은 어떠한가?

예비연구

문항개발

1단계, 예비문항 구성은 심층 면담을 통한 부모

양육불안의 경험적 자료와 문헌 연구 및 기존 양

육불안 척도를 토대로 88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

였다. 2단계, 개발한 모형과 문항의 적합성 및 수

정,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통계적 방법을 활용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도구이다(이

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내용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안정도를 적용하

였다(Dalkey, 1969). 전문가 패널 수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패널

을 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10명

에서 15명 사이의 패널 기준을 적용하였다

(Skulmoski, Hartman & Krahn, 2007). 아동기 부

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상담전공 교수 2명, 교사 4명, 임상심리전

문가 1명, 아동상담슈퍼바이저 1명, 가족상담사 1

명, 상담사 2명, 총 11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1차, 2

차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

문항의 적합성 및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SPSS 19.0와 Microsoft Excel를 사용하여 내용타

당도(CVR), 신뢰도(Cronbach′s α), 수렴도, 합의

도, 안정도(변이계수)를 검증하였다. 문항에 대한

적합도 내용타당도(CVR)는 0.59, 수렴도 ≦.50, 합

의도 ≧.75, 안정도 0.5 < C.V < 0.8 적합도 기준

에 따라 문항을 평가하였으며 기준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다(이종성, 2001;

Dalkey, 1969; Lawshe, 1975).

결 과

부모양육불안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내용타당도(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

도, 적합도 기준에 부적합한 요인들을 선별하였고

요인의 중복, 변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차원 3요인, 자녀차원

3요인, 환경차원 3요인으로 수정하였다(표 1). 부모

-자녀 동일시, 부모의 책임감, 환경에 대한 염려의

하위요인을 삭제하였고 좋은 부모신념은 부모신념

으로, 부모의 특성불안은 부모특성불안, 부모역할

에 대한 염려는 부모역할불안으로 수정하였다. 자

녀발달에 대한 걱정은 성장 및 발달, 자녀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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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걱정은 자녀행동,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

감으로 수정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는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경우 전문

가 패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이 유사한 경

우 문항을 통합하고 의미 전달이 부정확한 문항을

보완, 수정하였다. 부모차원에서 부모신념 5문항,

부모특성불안 6문항, 부모역할불안 9문항, 자녀차

원에서 성장 및 발달 4문항, 자녀행동 7문항, 기대

감 5문항, 환경차원에서 경제적 염려 3문항, 지지

체계염려 7문항,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 4문항, 총

50개의 최종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참여자의 모집과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 회사

를 통해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안내하였고 참여에 동

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예비조

사의 참여자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부모 26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부 132명

(50.0%), 모 132명(50.0%)이었다. 예비조사에서 수

집된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

한 자료들은 SPSS 19.0 과 R 2.1.9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가정을 확인(assumption checks)

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

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사용

하였다. 요인 수(number of factors)를 결정하기

위해 랜덤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분석으로

평행분석(based on 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arley, 2018).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

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예비문항 50개에서 최

종적으로 7요인, 31문항을 도출하였으며 KMO=

표 1.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차원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신뢰도

부모

부모-자녀 동일시 3.91 1.38 0.27 1.50 0.40 0.35

0.77
좋은 부모신념 4.64 0.50 1 0.50 0.80 0.10
부모의 특성불안 4.55 0.69 0.81 0.50 0.80 0.15
부모역할에 대한 염려 4.45 0.69 0.81 0.50 0.80 0.15
부모의 책임감 3.64 1.43 0.09 1.50 0.25 0.39

자녀
자녀발달에 대한 걱정 4.73 0.47 1 0.50 0.80 0.09

0.99자녀행동에 대한 걱정 4.73 0.47 1 0.50 0.80 0.09
자녀에 대한 기대감 4.73 0.47 1 0.50 0.80 0.09

환경

경제적 염려 4.45 0.93 0.81 0.50 0.80 0.20

0.67
환경에 대한 염려 3.91 1.45 0.27 1 0.60 0.36
지지체계 염려 4.36 1.21 0.81 0.50 0.80 0.27
자녀돌봄에 대한 염려 4.45 0.82 0.63 0.50 0.8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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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799(df=465),

<.001로 유의하였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총 설명량은 63.8% 이었으며(표

2), 랜덤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분석으로

평행분석 한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0 보

다 큰 값을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법(그림 1)과 이

론적 수렴을 고려하여 7개 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Marley, 2018).

요인 1은 한국문화에서 답습된 부모역할에 대한

걱정과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들로 ‘부모역할불안’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양육 환경 및 안전과 범죄에 대

한 염려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막연하게 불행한 일

들이 생길 것 같은 예기불안을 측정하는 5개의 문

항들로 ‘부모특성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4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성장발달불안’으로 명명하

였다. 요인 4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걱정

과 자녀 또래와의 비교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

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기대불안’으로 명

명하였다. 요인 5는 교사와의 관계 및 적응에 대한

걱정, 돌봄 및 교사에 대한 신뢰부족과 염려를 측

정하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교육환경불안’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1 2 3 4 5 6 7 신뢰도

문항 2 .425

.91

.89

문항 3 .655
문항 12 .817
문항 13 .843
문항 14 .824
문항 15 .568
문항 6 .732

.84
문항 7 .653
문항 8 .743
문항 9 .571
문항 10 .437
문항 21 .556

.83문항 22 .583
문항 23 .851
문항 24 .433
문항 25 .664

.88문항 26 .486
문항 27 .716
문항 28 .793
문항 30 .435

.87
문항 31 .423
문항 35 .416
문항 47 .760
문항 48 .750
문항 37 .801

.81문항 38 .984
문항 39 .409
문항 40 .745

.82문항 41 .780
문항 42 .503
문항 43 .465
고유값 4.06 3.04 2.61 2.87 2.78 2.07 2.36
설명량(%) 13.09 9.82 8.42 9.25 8.98 6.68 7.60
누적설명량(%) 13.1 22.9 31.3 40.5 49.5 56.2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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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경제적 염려, 소득 및 지출로 인한 직장

염려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환

경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자녀 양육에 대

한 배우자와의 갈등과 양육 도움 및 지지체계부족

으로 인한 염려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

되어 ‘지지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만 6

세에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483명

에게 실시하였고 부 228명(47.2%), 모 255명

(52.8%)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1개월 간격을 두고 1차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부, 모 111명(23%)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양육불안척도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측

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31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는

부모역할불안(6문항), 부모특성불안(5문항), 성장발

달불안(4문항), 기대불안(4문항), 교육환경불안(5문

항), 경제환경불안(3문항), 지지환경불안(4문항) 7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

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표 6에 제

시하였다.

상태-특성불안척도

부모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

진국(1993)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 총 40문항의 Likert식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

다.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상태불안 .93, 특성불안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93, 특성불안 .92이었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

위지희(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어머니의 양

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의 Likert 5

점 척도로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지희(2014)

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한국 부모들에게 적합

하게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48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나

그림 1. 예비문항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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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만족(11문항)만 사용하였

다. 현온강과 조복희(1994)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

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이선희와 도현심(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

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45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는 개입(9문항), 강압(7문항)만 사용하였다. 이선희

와 도현심(2014)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개입 .82, 강압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입

.92, 강압 .92이었다.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토대로 강희경(2003)이 개발한 학동

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학부모 역할 스트

레스(17문항),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7문항), 2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희경(2003)의 연구에서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부모소진 척도

Roskam, Brianda와 Mikolajczak(2018)이 개발한

Parental Burnout Assessment(PBA)를 엄문설과

이양희(202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총 23문항의 Likert 7점 척도로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문설과 이양희(2020)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분석방법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19.0과 Mplus

5.21을 사용하여 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 분석, 수

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실증적 유용성을 확인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부트스트

랩(bootstrapping) 90% 신뢰수준으로 연구 모형의

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하위요인 1 2 3 4 5 6 7 전체

부모역할불안 1

부모특성불안 .52** 1

성장발달불안 .53** .62** 1

기대불안 .58** .50** .63** 1

교육환경불안 .59** .65** .63** .68** 1

경제환경불안 .43** .41** .44** .48** .50** 1

지지환경불안 .47** .44** .46** .60** .61** .60** 1

전체 .78** .76** .78** .81** .86** .67** .74**

평균 3.57 3.36 3.32 2.95 2.85 3.19 3.37 3.26

표준편차 .83 .76 .81 .85 .90 .75 .87 .65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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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1차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6, TLI

와 CFI는 각각 .91과 .92으로 각 요인에 적재된 문

항들이 해당 요인의 지표들로 적절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6, TLI와 CFI는 각각 .90과 .91으로 7개 하위요

인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적절한 지표로 나타나 7개 하위 요인 모형은 적합

한 모형으로 평가된다(표 4).

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동일한 양

육불안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간의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태-특성

불안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상태불안과 특성불

안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

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와도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부적 상관(Cohen, 1988)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아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부모역할
불안

부모특성
불안

성장발달
불안

기대
불안

교육환
경불안

경제환
경불안

지지환
경불안

어머니의
양육불안

부모역할효능감으로인한불안 .66*** .50*** .56*** .68*** .68*** .50*** .6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43*** .32*** .39*** .59*** .48*** .37*** .57***

자녀에 대한 염려 .51*** .44*** .50*** .69*** .60*** .44*** .6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1*** .39*** .41*** .58*** .53*** .43*** .6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31*** .34*** .40*** .59*** .47*** .35*** .52***

STAI
상태불안 .44*** .31*** .31*** .42*** .33*** .39*** .47***

특성불안 .39*** .33*** .34*** .45*** .37*** .37*** .46***

부모의
양육행동

개입 .36*** .32*** .31*** .41*** .37*** .29*** .37***

강압 .25*** .21*** .23*** .33*** .28*** .21*** .34***

부모의역할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11** -.01 -.08 -.15** 0.09* -.12** -.25***
***p < .001 **p < .01 *p < .05

표 4.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 Ｘ2(유의확률) df RMSEA TLI CFI SRMR

1차순
1238.516
(p<.001)

413 .064 .911 .921 .055

2차순
1329.750
(p<.001)

424 .067 .905 .914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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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형 부모양육불안 최종모형

신뢰도 분석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를 살펴보았

고 1개월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표 6).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

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상성을 확인하였

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유의

한 관련이 있었다(표 7).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양육불안, 부모소진 4개의 잠

재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준 요인적재량은 .64～.84,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는 Ｘ2=116.68(48), p<.001로 나타났고, CFI가 .97,

TLI가 .9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

는 .05으로 적합도를 보였고, SRMR도 .03으로 수

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483)
1 2 3 4

학부모역할스트레스 -
부모의생활스트레스 .28*** -
부모양육불안 .56*** .34*** -
부모소진 .38*** .40*** .48*** -
평 균 2.85 3.14 3.08 1.85
표준편차 .90 .89 .72 1.07
왜 도 -.02 -.10 -.17 1.2
첨 도 -.54 -.36 .04 .46

*p<.05, **p<.01, ***p<.001.

표 6. 부모양육불안 신뢰도 분석
내적합치도
(N=483)

검사-재검사
(N=111)

부모역할불안 .91 .82
부모특성불안 .89 .76
성장발달불안 .81 .81
기대불안 .86 .79
교육환경불안 .89 .81
경제환경불안 .90 .62
지지환경불안 .84 .68
전체 .9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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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적합도는 Ｘ2=109.90(48), p<.001로

나타났고, CFI가 .97, TLI가 .96으로 양호한 적합

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5, SRMR도 .03으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8).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β=.59, p<.001)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β=.22, p<.01)는 매개변인인 부모양

육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

고 부모양육불안이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3, p<.001). 한편,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β

=.05, NS), 부모양육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만

유의하였다(β=.31, p<.001).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의 경우,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

의하였으며(β=.27, p<.001) 부모양육불안을 매개로

부모소진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β=.36, p<.001).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의 간접

경로를 통해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나 부모의 생

활스트레스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 역할 스트

레스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양육불안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간

접효과의 유의성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0.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N=483)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05 .25*** .31***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부모소진 .27*** .10** .36***

부모양육불안 → 부모소진 .43*** - .43***
*p<.05, **p<.01, ***p<.001.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Ｘ2

(유의확률)
df

RMSEA
(90%신뢰구간)

CFI TLI SRMR

연구
모형

109.90
(p<.001)

48 .05(.03～.06) .97 .96 .03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CR
B SE (β)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07 .09 .05 .76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부모소진 .35 .07 .27 4.85***

부모
양육불안

부모소진 .76 .15 .43 4.98***

*p<.05, **p<.01, ***p<.001.

표 11. 연구모형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SE
Bootstrap
Low Up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양육
불안→

부모
소진

.31*** .07 .19 .47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부모양육
불안→

부모
소진

.13** .04 .05 .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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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이 연구는 아동기 자녀(만 6세～만 12세)를 양

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

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

와 타당도 검증 및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연구에서 문헌연구 및 경험적 자료를 반영하여 한

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예비문항

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내용타당

도에 대한 1, 2차 검증을 실시하여 예비 50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1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26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31문항을 선정하였

다. 연구 2에서는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

372명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

사에 참여했던 부모 111명, 총 48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

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예비연구를 통해 부모, 자녀, 환경차원에

서 12개의 하위요인과 88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

고 델파이 조사 절차에 따라 내용타당도(CVR), 신

뢰도(Cronbach′s α),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변이

계수), 검증을 통해 문항의 적합성 및 수정, 보완

하였다. 내용타당도(CVR)는 0.59, 수렴도 ≦.50, 합

의도 ≧.75, 안정도 0.5 < C.V < 0.8 적합도 기준

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고 부모신념 5문항, 부모특성불안 6문항,

부모역할불안 9문항, 성장 및 발달 4문항, 자녀행

동 7문항, 기대감 5문항, 경제적 염려 3문항, 지지

체계염려 7문항,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 4문항, 최

종예비 50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 1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탐색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설명량 63.8%,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한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0 보

다 큰 값을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법(scree plot)과

이론적 수렴을 고려하여 7요인, 최종 31문항을 도

출하였다. 요인 1은 ‘부모역할불안’으로 명명하였으

며 한국문화에서 답습된 부모 역할에 대한 걱정과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

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은 ‘부모특성불안’

으로 명명하였으며 양육 환경 및 안전과 범죄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막연하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예기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성장발달불안’으로 명명

하였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기대불

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

한 걱정과 자녀 또래와의 비교에서 경험하는 불안

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교육

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아동기 발달단계 과정

에서 학교생활로 인하여 교사와의 관계 및 적응에

대한 걱정, 돌봄 및 교사에 대한 신뢰부족과 염려

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경제

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양육비용과 자녀 교육

비로 인한 경제적 염려, 소득 및 지출로 인한 직장

염려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7은

‘지지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

한 배우자와의 갈등과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및 지지체계부족으로 인한 염려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전체와 하위 요인 간에 정적 상관으

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들은 전체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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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 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2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한국 초등학생 부

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역할

불안 .91, 부모특성불안 .89, 성장발달불안 .81, 기

대불안 .86, 교육환경불안 .89, 경제환경불안 .90,

지지환경불안 .84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7

요인 모형은 RMSEA값은 06., TLI와 CFI도 각각

.90과 .91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7개의 한

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모

든 하위 요인은 전체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한

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하

위 요인 간에도 .41〜.68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

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

에 대한 준거타당도는 위지희(2014)가 개발하고 타

당화한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해 검증되었다. 수렴 타당도는 Spielberger(1970)

이 개발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

화한 STAI 상태-특성불안과 이선희와 도현심

(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자녀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해 검증되었다.

변별 타당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

해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아동

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맥락 안에서 부

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뢰

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검사도구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을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실증

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소진과도 정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양육불안도 부모소진과

동일한 방향의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

육스트레스는 부모에게 양육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연관이 있었으며

부모양육불안도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과 연관이

있었다(위지희, 2014; 정계숙, 2019; Abidin, 1992;

Sayaka et al, 2018; Shigemi & Sachiyo, 2011).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 소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생활 스트레

스와 부모양육불안도 부모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양육 과정에

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양육 특성으로

인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만성적인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동일한 결과이다(강희경, 2003; Hubert &

Aujoulat, 2018). 부모양육불안은 부모, 자녀, 환경

차원 등 양육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위협적으로 인지함에 따라 건강한 양육 행동을 저

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

락이다(Belsky, 1984; Gerain & Zech, 2018; Lin et

al, 2021; Mikolajczak et al, 2018).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불안의 매개경로

를 검증한 결과,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불안이 높아졌으며 부모양육불안을 완전

매개로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을 부분매개로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들은 교육 기관에서 요구되는 학부모 역할에 대

한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부모들의 양육불안

이 높아져 결국 부모와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엄연용, 송원영, 2021a; Mikolajcza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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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8).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도 부모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부모들은 부모 소진을 경험하

고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엄

연용, 송원영, 2021b; 신수희, 2019; Mousavi, 2020;

Sorkkila & Aunola, 2020).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

서 부모양육불안이 중재함을 밝혔으며 양육불안의

매개역할을 밝힌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

이다(Mikolajczak et al, 2018).

본 연구는 첫째, 최초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

던 양육불안척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양

육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양육자를 어머니로

제한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에는

한계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

근 국내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양육불안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역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

였다. 기존 척도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국내외 양육

불안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

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

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향후 역기능적 양육 및 양육문제의 예방적이고 선

별적인 차원에서 개입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외에서 개발된 기존 양육

불안척도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제작되었거나 신

뢰도 및 타당화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부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반영

하지 못하였거나 인지적 측면이나 정서적 단일 측

면에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과 Chase-

Lansdale과 Pittman(2002)의 양육결정모델을 반영

하여 부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Clark과 Beck(2010)의 불안 인지 모델을

토대로 양육관련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지함으로

써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차원적 측

면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기존 척

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부

모양육불안의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불안의 다각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육 문제와 근거 기반 양육정책에도 실

제적인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이 경험하는 아동기

자녀 양육 특성과 교육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육환경불안을 포함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을 통해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

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실증적인 유용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부모양육불안은 부모소진과 같은 역기능

적 양육과 부모 정신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

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특히, 부모 양육 상

담 과정에서 상담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

구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프

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

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

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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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예측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은 역기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중재변

인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후 연

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개

발하고 전국에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령과 지역, 아동의 연령

분포 등 인구통계적인 차이를 최소화 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표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표준

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

2에서 부와 모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

했고 집단분석을 통해 부와 모 각각이 동일한 모

형인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연령, 직업, 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지 못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서도 양육자의 성별(부, 모),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

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부

모에 따른 구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부집단과 모

집단들 간에 모형이 동일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부

모, 자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모양육불안 요인

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

불안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으로 국가적 개입과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현

정책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양육관련 변인

을 선별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역기능적 양

육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양육불안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건강

한 가족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도

근거기반 정책에 반영되어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학령기 부모들의 양육불안을

선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다. 그리고 향후 근거기반을 통해 저출산 및 부모

양육 관련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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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for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KPAS-ES), and to verify reliability, validity, and empirical usefulness.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for item development, the composition concept of parenting anxiety and

preliminary 88 questions were prepared, and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was verified through Delphi

survey and a preliminary scale of a total of 50 questions was formed. In Study 1,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264 parents with children aged 6 to 12 years ol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As a result,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a 7 factor structure, 31

items were confirmed. In Study 2, a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483 parents showed a good fit. The

stability and sui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for the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was confirmed

through looking into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through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confirmed that parenting anxiety i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ol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and parenting anxiety i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if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This scale can be used in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ing policies, and is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as useful data for

follow-up studies on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Childhood Children, parenting stress, parental burnout, Scale

development


